MEGADETH - Live in SEOUL 2000

일  시 :  2000년 3월 1일 PM 7 : 30

장  소 :  올림픽 공원 펜싱 경기장    

주  최 :  MAGIC CASTLE  

문  의 :  매직캐슬585-2396

예매처 : 매직캐슬, 티켓파크, 각 대학내 우체국, 그 외 시내 유명 예매처    

가  격 :  R석 60,000 / S석 50,000 / A석 30,000 

  야심찬 젊은 공연기획사 MAGIC CASTLE에서는 2000년 새 밀레니엄을 맞아, 세계 헤비메틀계의 거두 MEGADETH 내한 공연을 주최합니다.  

이미 15년 이상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Thrash Metal의 대표적 그룹 MEGADETH는 지난해 신보 <RISK>를 통해 다시 한 번 그 무한한 음악적 상상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RISK>앨범에서 이미 예전의 사운드로부터 탈피, 많은 변화와 발전 그리고 음악적 완숙함을 선보여 또 한번 세계 메틀팬들을 열광시켰던 MEGADETH의 이번 내한공연은 더욱 다양해 지고 풍부해진 그들의 음악적 감수성을 국내 헤비메틀 팬들에게 선사할, 올 최고의 공연이 될 것입니다.

· MEGADETH – 헤비메틀 사운드의 전형, 그 속에서의 새로운 시도!!

  두 대의 기타를 전면에 포진시킨 ‘트윈 기타’ 포맷을 바탕으로 드럼과 베이스의 공격적 사운드를 극대화 시킴으로써 격렬한 연주, 절규하는 듯한 보컬로 세계 메틀 팬들을 열광시켜온 메가데스의 스타일은 이미 헤비메틀의 교과서로 인정받고 있다. 창단된 이래, 자신들 만의 스타일을 고집스럽게 고수하던 그들이 지난 해 발표한 <RISK>앨범에서는 파격적인 사운드의 변화를 선보여 팬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클래식한 현악 세션이 도입된 부분을 비롯, 에스닉 뮤직과 올드락에 이르는 전 시대의 유산들을 자양분으로 테크노와 같은 새로운 사운드를 도입하여, 더욱 풍요로운 음악세계를 구축하였고, 예전에 비해 멜로디가 강화된 것도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이번 <RISK>Tour에 새로 합류하여 한국, 일본 그리고 남미 공연에 참가하게 될 기타리스트 알 피트렐리는 이미 몇해 전 기타 전문지 ‘Guitar Magazine’이 선정한 ‘최우수 기타리스트’에 뽑힌 바 있는 실력파이며, 스티브 바이는 언젠가 그를 가리켜 ‘신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역량을 가진 기타리스트이고, 어떠한 것이라도 연주할 수 있는 친구’라고 극찬한 바 있다. 앨리스 쿠퍼, 그레이트 화이트 등의 투어에도 참여하였으며, 메가데스에 입단하기 전까지는 그룹 SAVATAGE 에서 기타를 맡고 있던 주목할만한 아티스트이다. 알의 연주는 현대적인 감성의 세련된 플레이로 평가되고 있으며, 테크닉을 위한 테크닉이 아닌, 음의 멜로디와 테마 부각을 위한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98년 11월, 역사적인 첫 내한공연을 가졌던 메가데스는 한국의 메틀팬들로부터 매우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내한공연 이후 그룹의 리더인 데이브 머스테인은 인터뷰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예상치 못했던 한국팬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열광적인 객석매너(?)에 대해서 계속 놀라움과 고마움을 표하며 한국 팬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한국에서의 공연이 다시 성사될 수 있기를 희망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최고의 메틀 그룹 메가데스와 그들을 기다리는 한국팬들의 바람대로, 모두가 다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환상적인 메틀의 향연이 오는 3월 1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펼쳐지게 된다.

‘폭발적인 밀레니엄 축하행사로 멀티 플래티넘 하드록커인 메가데스가 약속한 대로 1월 7일, 1월 8일 하우스블루스에서 로스엔젤레스를 강타할 것이다. 그 축하행사는 7일 저녁 8시, 그들이 골드 레코드를 수상했던 캐피털 Capitol에서 열린다. 지난 15년동안 메가데스가 보여줬던 태도는 그들을 록세계의 표본이 되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의 8장의 앨범은 1,200백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고, 그래미상 시상에 7번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세계 투어 콘서트를 매진시켰다. 메가데스는 그들의 최근 앨범 <RISK>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플레이보이’지가 ferocious라고 칭한 그 앨범은 4개월만에 또 하나의 플래티넘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의 첫 싱글 ‘Crush ‘Em’은 영화 <유니버설 솔저>의 사운드트랙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 음반과 영화는 Top 5 라디오 부문과 뮤직 비디오 부분에서 WCW 챔피언 골드버그와 쟝 클로드 반담과 함께 등장했다. 메가데스는 다시 한 번 그들의 창조적인 힘과 멜로디를 통해서 그들의 팬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그들의 최근 싱글 ‘Breadline’은 록부문 Top 10에 들면서 메가 세일즈에 등록되었다. 그들의 끝없는 노력과 투어 콘서트는 그들을 확고한 위치에 올려 놓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  California, Los Angeles  2000. 1. 5   (from www.megadeth.com)









